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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진로 결정과 진로 선택 동기,
진로 역량의 인과적 관계

The Causal Relationship among Career Decision-making, Motivation
for Career Choices, Career Capabilities of Undergraduate Students

김 은 정1), 이 태 원2), 성 행 남3)*

(EunJung Kim, Taewon Lee, and Haengnam Sung)

  요 약 대학생 시기에 진로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진로를 결정하는 것은 인생에서 매우 중
요한 과업 중 하나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 선택 동기와 진로 역량 및 진로 결정의 구조적
관계를 조사 분석하여 대학생들의 진로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산 소재 4년제 D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을 대상으
로 설문 조사를 하였다. 총 326부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SPSS 25와 AMOS 25를 이
용하여 경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결과는 첫째 내재적 진로 선택 동기와 외재적 진로
선택 동기는 각각 진로 역량인 진로 성찰과 진로 관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
째, 진로 역량인 진로 성찰과 진로 관리는 진로 결정 구성 요인인 진로 결정 구체성과 진로 결정 확
신성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재적 진로 선택 동기와 외재적 진로 선택 동
기는 진로 역량인 진로 성찰과 진로 관리를 매개하여 진로 결정 구체성과 확신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대학생의 진로 결정의 구체성과 확신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진로 성찰 역량과 진로 관리 역량을 증진 시킬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불확실한 고용환경의 변화와 높은 청년 실업률과 함께 직업의 종류가 매우 다양해지고 고도
로 전문화되면서 대학생이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 결정에 대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현 상황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에서의 진로 상담과 진로 지도에 활용할 수 있는 대학생의 진로 결정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주제어: 진로 결정, 진로 역량, 진로 선택 동기, 대학생, 진로 교육

Abstract Establishing career goals and making a career choice is the most crucial task for college student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motive of college students’ career choices and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capabilities and career decision-making in order to provide basic materials that can assist college students in the
career decision-making process. To do this, a survey was conducted among college students attending a D university
in Busan. A total of 326 survey responses were selected for analysis, and path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SPSS
25 and AMOS 25.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trinsic motivation for career choice and extrinsic
motivation for career choice were found to affect career consideration and career management capabilities,
respectively,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Second, career consideration and career path management capabilities
influenced both concreteness and confidence, which are elements of career decision-making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Intrinsic motivation for career choice and extrinsic motivation for career choice affected concreteness and
confidence in career decision-making with career consideration and career management capabilities as parameters.
These findings imply that in order to increase the concreteness and confidence in the career decision-making of
undergraduate student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ir career consideration and career management capabilities.
As the unemployment rate of youths rises and the types and specialization of jobs increase amid uncertainty in the
future employment conditions, undergraduate students face increasing difficulties in career decision-making.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materials for the career decision-making of undergraduate
students, which will assists in career path consultation and guidance in universities.

Keywords: Career decision-making, Career capability, Motivation for career choice, Undergraduate
students, Career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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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학력이 능력을 대변하지 못하는 불신 속에서 우

리 사회의 고학력화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이

되지 않아 많은 실직자가 양산되는 현실적인 문제

에 직면하게 되었다(An and Moon, 2014). 취업난

을 겪는 대학 졸업자들과는 달리 기업과 산업계의

입장은 다르다. 기업 및 산업체에서는 실무역량을

갖춘 인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학 졸업장

이 더는 취업 보장이 되지 못하면서 대학 교육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선도해 나갈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급격한 변화의 중심에 있는 대학

생들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패러다

임 전환에 높은 관심을 두고 있지만, 정작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다(Iem and

An, 2018). 그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COVID-19의

범유행 현상은 IMF 사태와 비견할 만큼 청년 고용

절벽이 현실화되었으며, 비대면 상황으로 인한 채용

시스템의 변혁까지 가져옴으로써 대학생들의 불안

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Kang, 2020). 청년실업 문제

로 대학 졸업과 동시에 실직자가 되는 것을 피하고

자 휴학, 졸업 유예제도 등을 활용하여 자격증 취

득, 어학연수, 인턴 등의 취업 준비에 힘쓰고 있다.

대학생들은 사회인으로서 준비와 실천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로 자신의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

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진로에 대한 적극적인 행

동이 필요하다(Ku et al., 2020). 대학생들이 좁은

취업 관문을 통과하더라도 대졸 신입사원의 1년 내

조기 퇴사율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퇴사의

가장 큰 이유로 ‘직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를 꼽

는 것으로 보아 새로운 직업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해 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시사된다

(Lee, 2017). 이처럼 계속되는 취업난과 고용불안

등은 대학생들의 진로 탐색의 중요성과 취업 준비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진로의 발달은 생애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일과 관련된 체험으로 대학생

시기는 진로 선택과 구직 활동에 결정적 시기다. 대

학생은 대학 생활에서 자신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급변하는 고용시장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

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 우리나라

대학생의 경우 자신의 적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진

로를 선택하지 못하여 적합한 진로 역량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미래에 대한 예측과 준비가 더

어려워진 현 상황을 고려해볼 때 앞으로 진로 개발

에 있어 역량을 강조하는 진로 역량 교육은 그 중

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Kang,

2020). 대학은 노동시장 수요에 기반한 진로 지도의

필요성 제기와 사회적인 변화에 따른 학생들의 진

로 역량의 강화에 대한 이견도 많지만, 사회적 흐름

을 피할 수만은 없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Lee et

al., 2020). 진로 교육에 있어 역량 기반의 관점은

단편적인 정보획득, 일회성 진로 결정을 목표로 하

던 기존의 진로 지도 방식과는 달리 행동과 가치,

태도의 변화를 통한 지속적인 방향성을 내포하고

있다(Lim, 2008). 대학생의 진로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이 원하는 진로·취업 교육의

방향과 필수 역량이 무엇인지를 직접 확인할 필요

가 있다. 핵심역량과 함께 지속해서 진로 교육의 중

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진로 역량과 진로 관련

변인과의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대학 신입

생의 경우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충분히 탐색할 기

회 없이 입학한 경우가 많아 대학은 신입생부터 진

로 개발 및 준비에 필요한 역량을 분석하여, 앞으로

의 대학 생활에서 어떤 핵심역량들을 개발하고 강

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진단 및 피드백, 지원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Bang and Cho, 2019).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를 원하며,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동기

(motivation)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Noh

and Lee, 2021). 대학은 대학생에게 사회에서 요구

하는 인재로 성장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대학생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해야 한다(Sung et al., 2021). 앞으로 노동시장은 4

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불

확실성이 높고 직업 환경의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

되는바, 대학생들은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책임지고

진로에 대한 동기를 지속해서 부여하는 힘이 필요

하다(You and Song, 2017). 진로는 각자의 개인 특

성에 따라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므로 개

인의 심리적 특성인 진로 선택 동기에 기인하여 중

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불확

실한 상황에서 진로 성공을 위해 진로 동기를 적절

히 활용하고 역량과 연계되어야만 실질적으로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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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대

학생의 진로 동기와 진로 역량 간의 관계를 직접적

으로 살펴본 것은 거의 없었다(Pang and An,

2019). 진로 동기와 관련된 국내연구는 제한적이며,

진로 동기와 진로 역량 간의 관계에 관한 선행 연

구는 주로 진로 동기의 하위변인인 진로 정체감, 진

로 탄력성 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 선택 동기의 하위변인으로 내

재적 진로 선택 동기와 외재적 진로 선택 동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대학생의 진로 발

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진로 변인 중 진로 선택

동기와 진로 결정 간의 관계에서 진로 역량의 매개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대학생은 성인기로의 전환 및 직업 선택에 있어

매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기로, 청소년 시기

에 형성한 자기개념을 바탕으로 자신이 가질 수 있

는 직업에 대해 현실적으로 고민하고 타협하는 과

정을 거쳐 자신의 직업적 목표를 구체화하게 되는

시기이다. 개인이 어떤 직업과 진로를 선택했느냐에

따라 경제적·사회적 지위 및 수준, 가치관, 능력 발

휘의 기회 등 삶의 모든 측면에서 영향을 받게 되

므로 진로 결정과 직업 선택은 개인의 삶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이다(Hwang and

Lim, 2015). 자신의 일생을 바꾸어 놓을 만큼 중요한

결정들에는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이

포함되며, 개인의 생애를 통해서 중요한 발달 중 하

나라고 할 수 있다(Tolbert, 1980). 이처럼 대학에서

대학생의 진로 역량과 진로 결정을 위한 준비가 강

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

로 선택 동기와 진로 역량 및 진로 결정 수준의 구

조적 관계를 살펴보고, 연구 결과를 통해 대학 및

대학생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진로 결정

진로는 한 개인이 일생을 통해 내리는 결정들로 이

루어지며, 직업과 관련해서 경험하고 거쳐 가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그 중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

은 매우 복잡한 과정이면서 생애에서 직면하는 중대하

고 실제적인 문제이다(Koh, 1993). 대학생 시기는 정체

성을 확립하고, 확립된 정체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탐구하고 자신의 욕구와 능력, 직업의 요구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중요

한 시기로 인식되고 있다.

진로 결정(career decision)은 개인의 행복하고 생산

적인 삶을 위하여 진로에 대한 방향성을 탐색하고 선

택하는 준비로서, 직업 세계에서 안정과 성공을 성취하

기 위하여 제공되는 모든 경험을 의미한다(Lopez and

Ann-Yi, 2006). 이러한 진로 결정은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굳게 믿고 유지하려는 정

도로 진로 의사결정, 진로 결정 수준, 진로 결정 등의

용어로 혼용되어 사용되어 왔다(Lee, 2020). 초기 진로

결정 관련 연구들은 진로 결정을 왜 하지 못하는지에

관심을 두고, 진로 결정과 진로 미결정이라는 단순 이

분법적 관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진로 결정의 어려

움은 낮은 동기, 우유부단함 등의 준비 부족과 진로 의

사결정 과정, 진로 이해, 직업 이해, 정보획득 방법 등

에 대한 정보 부족, 불확실한 정보, 내·외적 갈등 등으

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진로에 대한 정보 부족, 진로

목표 부재, 전공에 대한 갈등, 진로 미결정 등은 대학

생의 스트레스를 가중하는 원인으로 알려져 왔으며, 진

로에 대한 갈등과 미성숙은 개인뿐 아니라 사회적 차

원에서도 실업과 잦은 이직 등으로 손실을 초래한다

(You and Song, 2017).

Kim and Kim(1997)은 진로 결정 수준을 진로 결

정과 진로 미결정을 양극단으로 하여, 연속선상의 개

념으로 설명하면서 대학 졸업 이후 일과 관련한 진

로에 관한 결정과 확신 정도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바람직한 진로 교육을 통하여 진로 설계의 계획이

장시간에 걸쳐 진로 발달로 이루어진 결과, 합리적

으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게 된 상태가 진로 결정이

다(Kim et al., 2016). 진로 결정은 매우 복잡하고 개

인이 자신의 삶에서 경험하는 매우 의미 있는 것이

다(Lee, 2020).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2010년 이후

단순한 이분법적 사고로는 진로 결정 수준을 유효하

게 측정, 선별하고 분석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

하게 되었다. 진로 결정과 미결정의 연속선상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진로 결정의 속성을 제시할 필요성

이 제시되고 있다(Lee, 2020). Lee(2011)는 진로 결

정과 진로 미결정은 하나의 선상에서 양극단에 있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다양한 하위개념을 갖는 다차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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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으로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진로 결정은

진로 결정의 속성이 높고 낮은 정도로, 자신에게 적

합한 진로가 구체적으로 결정되고 있고, 굳게 믿고

유지하려는 정도이다. 진로 결정의 구성요인으로 자

신의 진로가 구체적으로 수립된 정도인 구체성, 자

신의 결정에 대해 굳게 믿고 유지하려고 하는 정도

를 의미하는 확신성으로 구성하였다(Lee, 2020). 진

로 결정이 확고하다는 것은 개인이 자신의 능력과

기능에 대해 잘 파악하고, 다양한 직업과 노동시장

정보를 획득하여 특정 진로 경로로의 진입에 대해

불안하지 않은 상태라 할 수 있다(Choi, 2019).

2.2 진로 역량

심리학에서 유래되어 기업과 공공기관 및 학교 등

각종 조직에서 널리 사용되는 역량(competency)의

개념은, 진로 개발 분야에 적용되어 진로 역량 혹은

진로 개발 역량으로 일컬어지고 있다(Park, 2009). 주

어진 상황에서 효과적인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개인

의 수행 능력이라는 역량 개념에 기반하여 진로 역

량(career competencies)으로 정의되고 있다

(McClelland, 1973; Arthur et al., 1999; Jeong, 2017).

진로 역량이란 개인이 자기 주도적으로 생애 목표를

설정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환경

과 자신을 조율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가치

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Jeong, 2015).

학문 분야와 관점에 따라 개념적 접근이 다를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진로는 개인의 발달 맥락과 직업

세계의 사회적 환경 맥락이 함께 작용하는 특성에

기반하고 지속적인 경험의 과정이면서 축적되는 특

성이 있다(Jeong, 2017; Bang and Cho, 2019).

대학생 시기에는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하여

진로 계획을 구체화하고 자신의 진로 로드맵에 따른

진로 준비를 교과 및 비교과 영역에서 체계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요구된다(Bang and Cho, 2019). 직업

세계에 대응하기 위한 자신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

이 중요한데,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를 설계하고 탐

색하며 미래 직업 세계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들을

준비할 수 있는 진로 역량이 필요하다(Lee, 2020).

이를 위해 대학생은 대학 생활에서 자신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급변하는 환경과 고용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대학은 사회진출을 앞둔 대학생의 진로 결정을 도와

성숙된 직업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진로 교육을

지원하고, 진로 관련 성과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 역량을 진로 성찰 역량과 진로 관

리 역량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진로 성찰 역

량은 자신의 진로 방향성을 인식하고 진로 방향성과

진로 목적을 지속해서 성찰하는 역량을 의미하며,

진로 관리 역량은 역량 개발에 힘쓰며, 사회 변화를

고려하여 자신이 보유한 역량을 검토하고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역량을 의미한다. 대학생의 진로

성찰 역량과 진로 관리 역량은 변화하는 직업 환경

에 적응하고, 자신의 진로를 지속해서 관리·개발하기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

2.3 진로 선택 동기

동기(motivation)는 어떤 목표를 지향하는 행동과

함께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지속하려는 힘의 총합으

로 그 행동의 방향, 수준 및 강도를 결정하는 과정

을 의미한다(Schunk et al., 2008). 동기는 보편적으

로 목표지향적 행동을 일어나게 하고, 유지 시키는

과정이다.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자신의 잠재력

을 향상하는 것은 진로를 개발함에 있어 매우 중요

한 위치를 차지한다(Pang and An, 2019).

Lee(2011)는 자신의 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진

로에 몰입하여 지속해서 진로를 개발하려는 태도를

진로 동기로 보았다. An and Seo(2013)은 진로 동기

에 대하여 진로를 선택하고 진로가 발달하는 과정에

서 변화를 촉진하는 심리적 기초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Kang(2016)은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환

경과 개인의 삶에 대한 도전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개인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고 진로를 탐색하여 추구

하려는 태도와 의지라고 하였다. 대학생들은 교육을

바탕으로 사회생활의 근간을 준비하는 정체성과 개성

을 찾고 이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진로를 선택한다

(Jeong, 2017). An and Moon(2014)은 진로 선택 동기

가 단기적인 특정 사건이나 고난의 상황을 극복하는

힘을 넘어 진로 단계에 따라 생애 전반에 걸쳐 자신

에 대한 성찰과 이해를 바탕으로 예측하지 못한 어려

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복잡하

고 무질서한 상황에서 본질을 발견하고 방향성을 유

지할 수 있는 삶의 근본적인 동인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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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선택 동기의 구성은 연구자마다 다양하게 제

시되고 있지만,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로 구분

하여 살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내재적 동기

(intrinsic motivation)는 개인의 내적 요인에 의해

자발적으로 발생하는 동기로서, 개인의 만족감, 성취

감, 긍정적인 감정 상태 등을 강조하는 개념이며 외

재적 동기(extrinsic motivation)는 내적ㆍ외적 요인

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발생하는 동기로서 타인으로

부터 인정, 금전ㆍ비금전적 보상에 대한 기대 등을

강조하는 개념이다(Jeong, 2017). 진로 선택에서 외

재적 동기는 취업의 용이성, 높은 수입, 사회적 지위

보장, 발전적 전망 등을 들 수 있다. 내재적 동기 이

론에 의하면 행동에 대한 통제 위치가 내부적이라고

지각하거나 행동이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일 경우 내재적 동기가 증가한다고 하

였다(Kruglanski, 1975). 1970년대에 시작된 내재적

동기의 연구는 어떤 활동의 ‘과정’ 그 자체에서 만족

을 느끼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외재적 동기는 반

대의 개념으로 ‘결과’를 통해 만족을 느끼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내재적 동기는 특정 일이나 활동에 있

어서 그 자체에 대한 흥미와 관심으로, 행동 그 자

체가 보상되고, 즐거움이 되고, 성취감을 주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진로 결정 관련 내재적 동기는 진

로 자체에 대한 흥미, 배우는 즐거움, 새로운 것을

창조할 기회 등을 반영하는 무형의 보상인 진로 결

정을 하는 그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이다. 내재적

동기가 강한 사람은 외부의 강압이나 보상을 위해서

라기보다는 자신의 재미나 도전을 위해 행동한다고

할 수 있다(Ryan and Deci, 2000). 외재적 동기는

행위 자체가 아닌 행위와 독립된 결과를 향한 유인

을 의미한다. 외재적 진로 선택 동기는 진로 선택에

따른 임금, 안정성, 복리후생, 업무 환경 등과 같은

외적인 조건을 의미한다(Herzberg, 1966). 본 연구에

서는 진로 선택 동기는 대학생 자신의 내부에 본질

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재적 동기와 외부에서 동기를

부여받는 외재적 동기로 분류하였다. 내재적 동기는

흥미, 관심 등에 따라 진로를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

하고 자기 스스로 만족감과 그 자체에서 얻을 수 있

는 즐거움, 흥미를 나타낸다(Kim et al., 2019). 외재

적 동기는 활동의 결과로 얻어지는 외적 보상 때문

에 진로를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3. 연구모형과 연구가설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에 기반하여 대학

생의 진로 선택 동기와 진로 역량, 진로 결정 간의

관계를 Fig.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intrinsic motivation
for career choice

extrinsic motivation
for career choice

career consideration
capability

career management
capability

concreteness
in career decision-making

confidence
in career decision-making

Fig. 1 Research Model

3.2 연구가설

동기(motivation)는 각성과 방향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과정과 목표지향적이고 자발성을 가진 행

동의 지속이다(An and Moon, 2014). 개인이 특정

과업에 노력을 시작하고 확장하게 하며, 그러한 노

력을 일정 시간 동안 유지하도록 하게 하는 결정

요인이다(Cambell and Pritchard, 1976). 이러한 동

기는 행동의 방향, 강도와 지속성에 영향을 주며 개

인의 잠재력과 환경적 차이에 따라 차후 발생하는



The Causal Relationship among Career Decision-making, Motivation for Career Choices, Career Capabilities of Undergraduate
Students

- 78 -

수행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진로 동기는 개인이 설

정한 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진로에 몰입하고

지속해서 개발하려는 태도를 의미하며, 진로에 대한

의사결정과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Bang and Cho,

2019). 동기는 모든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

각을 어떠한 형태의 행동으로 옮길 때 내부 또는

외부로부터 얻는 힘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동

기에 의해 행동을 언제 시작할지, 얼마나 지속해서

할지, 어떠한 방법으로 할지 등을 정할 수 있으며,

행동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진로 역량이 단순히 취업이 임박하여 스펙을 쌓

는 데 집중하거나 취업 스킬에 국한된 협의의 개

념이 아니라면 근본적으로 학생들의 내적 동기와

관련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An and Moon, 2017).

개인이 어떤 일을 할 때 자신의 흥미와 관심 때문

에 한다면 내재적으로 동기화된 것이고, 그에 반하

여 외부적 목표의 수단으로써 인식한다면 외재적

으로 동기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외재적 동기

는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행위가 유발되는 것으로

돈, 명예 등의 외재적 보상을 통한 결과에 만족하

는 상황에 해당한다. 진로 역량 중 진로 성찰 역량

은 ‘나는 왜 일을 하는가’의 의미에 기반을 두고

자신의 진로에 대한 동기와 의미를 성찰할 수 있

는 능력을 말한다(Jeong, 2017; Pang and An,

2019). 이는 진로 선택 동기와 관련이 있다.

Collard et al.(1996)은 진로 동기를 활용하여 개인

이 학습을 지속하고 개인의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하였으며, Kang and Hwang(2013)은 진로

동기가 단순하게 취업을 위한 목적을 넘어 취업

이후 개인의 전문성 개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동기란 특정 행동을 유발

하고 유지하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는 힘

으로 정의되고 있다. 주어진 일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개인의 역량에 의해 결정되지만, 그 과업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좀 더 높은 성과를 올릴 수 있

도록 하는 것은 동기에 의해 이루어진다. 진로 심

리학자들은 진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인

내적 기제로 내재적 동기에 주목해왔다. 내재적 선

택 동기는 행위 자체로 인한 즐거움 등으로 행위

에 몰입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내재적 선택

동기가 증가하면 진로에 대한 성찰과 관리의 진로

역량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Deci and Ryan(2002)

은 내재적 동기가 진로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주목하였는데, 즉 진로 결정 관련 내재

적 동기는 돈, 명예 등 외적 보상이 아닌 관심 있

는 진로 자체에 대한 흥미, 배우는 즐거움, 그리고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기회 등을 반영하는

무형의 보상인 진로 결정을 하는 그 과정을 즐기

는 것을 의미한다(Deci and Ryan, 2002). 자기 결

정성 이론에 따르면 진로 결정 관련 내재적 동기

가 클수록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등의 진로

발달이 촉진된다(Guay, 2005). 우리나라의 대학생

들은 극심한 취업난으로 대학 재학 중에도 진로에

대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취업난이

장기화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대학생들은 진로

분야의 직업 가치를 지향하기보다는 직업의 안정

성 등과 같은 외재적 진로 선택 동기를 우선적으

로 고려하기도 한다. 대학생의 고용불안이 심각한

사회 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외재적 진로 선택 동

기는 진로 역량인 진로 관리와 진로 성찰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생은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향상함으로써

진로 동기는 진로 역량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

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였다.

H1-a : 내재적 진로 선택 동기는 진로 역량인 진로

성찰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H1-b : 내재적 진로 선택 동기는 진로 역량인 진로

관리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H2-a : 외재적 진로 선택 동기는 진로 역량인 진로

성찰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H2-b : 외재적 진로 선택 동기는 진로 역량인 진로

관리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진로 역량은 개인이 진로를 개발 함에 있어 필

요한 역량으로 삶의 지향점 설정과 진로 결정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노력하는 과정

에서 필요한 태도, 가치, 성향, 기술, 지식을 포괄

하는 개념이다. 단순히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

하거나 경험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로를 개

발하는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의미하므로 진로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Ryu and Le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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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결정 수준이 높다는 것은 진로에 대한 정

보를 탐색하고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생 시기는

진로 발달 단계에서 진로를 구체화하고, 진로를 준

비하는 진로 현실기다(Ginsberg et al., 1951). 이

시기에는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하여 진로 계

획을 구체화하고 자신의 진로 맵을 체계적이고 정

확하게 설정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Kim

and Kim(2011)은 자신의 진로 결정을 위해 직업

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며, 직업에 대해 이해해야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고 했다.

Kim(2019)은 자기에 대한 이해를 고려하여 직업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자신에 대한 이해

와 직업에 대한 탐색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였다(Savickas et al., 2018).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였다.

H3-a : 진로 역량인 진로 성찰은 진로 결정 구체성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H3-b : 진로 역량인 진로 관리는 진로 결정 구체성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H4-a : 진로 역량인 진로 성찰은 진로 결정 확신성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H4-b : 진로 역량인 진로 관리는 진로 결정 확신성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3.3 측정 도구

본 연구의 연구 변인에 대한 측정은 자기평가 기

재법에 의해 설문 도구로 진행하였다. 전문가 3인에

게 설문 항목에 대한 사전 검토를 받아 내용타당도

를 확인하였고,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문항

이해에 어려움이 없는지 확인한 후 설문을 수행하

였다. 본 연구의 측정 항목들은 리커트 5점 척도(1=

강한 부정, 5=강한 긍정)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용된 설문조사의 척도는 타당성

보장을 위해 선행 연구로부터 도출하였고, 총 27개

의 측정 항목을 추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진로 결정은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굳

게 믿고 유지하려는 정도로 구체성, 확신성의 구성

요인으로 구체성 5개, 확신성 4개, 총 9개 설문 문

항으로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구체성은 자신의

진로가 구체적으로 수립된 정도로 일하고 싶은 구

체적인 직무, 직장, 진로가 있는 정도, 이루고 싶은

구체적인 진로 목표가 있는 정도, 대학 기간 내와

대학 졸업 이후에 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

체적인 계획이 있는 정도 등으로 5개의 측정 항목

으로 측정하였다. 확신성은 자신의 결정에 대해 굳

게 믿고 유지하려고 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자신이

결정한 진로에 대해 편안함을 느끼는 정도, 결정한

진로를 유지할 것인지, 결정한 진로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속 도전할 것인지, 결정한 진

로가 실현 가능하다고 믿는지 등으로 4개의 측정

항목으로 측정하였다(Lee, 2020). 본 연구의 매개

변수인 진로 역량은 삶의 지향을 설계하고 진로를

선택하며 선택한 것들이 구현될 수 있도록 준비하

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능력, 태도, 기술, 가치

와 성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진로 성찰과 진로

관리의 구성요인으로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진로

성찰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지속해서 생각하고 자

신의 삶에 있어 진로와 직업의 의미와 가치를 성

찰하는 것으로 자신의 진로 방향성을 인식하고 자

신의 특성과 진로 방향을 연계하여 자신의 진로

목적을 성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진로 관리는 자신

이 희망하는 진로의 목표와 계획을 지속해서 검토

하고 자신이 관심 있는 직업 분야에서 필요한 학

습 또는 경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자신의 진로를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실천하는 능력을 말한다. 진

로 성찰 역량은 내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

치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정도, 내가 희망하는 진

로에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정도,

내 진로에 있어 나의 열정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정도 등 3개의 측정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진로 관

리 역량은 자신이 희망하는 진로에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세운 정도, 자신이 희망하는

진로를 위한 실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 정도,

자신이 관심있는 직업 분야에서 필요한 것을 학습

또는 경험하며 준비하는 정도, 진로 준비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정도, 자신

이 희망하는 진로의 목표와 계획을 지속해서 검토

하는 정도 등 5개의 측정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Jeong, 2017).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진로 선택 동기는 진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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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에 있어 자신이 선택한 특정 진로를 선택하게 된

원인이나 계기의 정도로, 내재적 진로 선택 동기와

외재적 진로 선택 동기의 구성요인으로 내재적 진

로 선택 동기 6개와 외재적 진로 선택 동기 4개로

총 10개의 설문 문항으로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내재적 진로 선택 동기는 자신의 적성을 고려하여

진로를 선택한 정도, 해당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진

로를 선택한 정도, 자신의 흥미를 고려하여 진로를

선택한 정도,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전문적인 일을

하고 싶어서 진로를 선택한 정도, 자신의 가치관과

잘 맞아서 진로를 선택한 정도, 해당 분야에 일이

재미있을 것 같아서 진로를 선택한 정도 등 6개의

측정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외재적 진로 선택 동기

는 자신이 취업 후 취업이 유리할 것 같아서 진로

를 선택한 정도, 졸업 후 급여를 많이 받을 것 같아

서 진로를 선택한 정도, 해당 진로를 선택하면 사회

적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진로를 선택한

정도, 진로를 선택한 분야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가

좋아서 진로를 선택한 정도 등으로 4개의 측정 항

목으로 측정하였다(Lee, 2017).

4. 연구 방법

4.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부산 소재 4년제 종합대학인 D 대학

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표본추출

법(convenient sampling)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은 2020년 11월~ 12월에 걸쳐 총 5주간 온라

인으로 실시하였으며, 대학생들이 컴퓨터, 핸드폰

으로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제작하였

다. 수집된 자료 중 불성실한 응답과 누락된 응답

을 제외한 총 326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했다. 자료

분석은 SPSS statistics 25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빈도와 백분율 등의 빈도분

석(frequency analysis)과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하였다. 측정 항목에 대한 집중타당성

검정을 위해 AMOS 25를 사용하여 합성 신뢰도

(CR : composite reliability)와 평균분산추출(AVE

: average variance extracted) 값을 산출하였다.

연구모형에 대한 관계 구명을 위하여 AMOS 25로

구조방정식 모형(SEM :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분석을 시행하였다. 가설 검증 결과는 통계적 유의

수준을 .05를 기준으로 처리하였다(Kim et al, 2016).

4.2 표본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자 140명(42.94%), 여자 186명(57.06%)으

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2학년 118명(36.20%), 3학

년 101명(30.98%), 1학년 76명(223.31%), 4학년 31

명(9.51%)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공계열은 인문계

열 121명(37.12%), 사회계열 108명(33.13%), 공학계

열 63명(19.33%), 예체능·의학·자연계열 34명

(10.43%) 순으로 나타났다. 희망 진로 유형은 취업

이 202명(61.96%)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무원 59명

(18.10%), 창업 23명(7.06%) 등으로 Table 1과 같

이 나타났다.

Characteri
stics Items Frequency

(Unit:event)
Weight
(Unit:%)

Gender
male 140 42.94%
female 186 57.06%

Grade

1st year
students 76 23.31%

2nd year
students 118 36.20%

3rd year
students 101 30.98%

4th year
students 31 9.51%

Track

humanities track 121 37.12%

social science
track 108 33.13%

engineering
track 63 19.33%

etc 34 10.43%

types of
desired
career

employment 202 61.96%

startup 23 7.06%

study, study
abroad 15 4.60%

government
employees 59 18.10%

Undefined 15 4.60%

etc. 12 3.68%

Number
of

certificates

1 71 21.78%
2 47 14.42%

3 or more 29 8.90%
none 179 54.9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ample(n=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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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측정 모형 분석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내재적 진로 선

택 동기 요인과 외재적 진로 선택 동기 요인의

수준을 파악하고 진로 역량과 진로 결정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설문지를 사용한 정

량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신뢰성은 동일 대상이나 개념에 대해 비교 가

능한 독립된 측정 도구로 반복 측정했을 때 동

일하거나 유사한 측정값을 얻을 가능성을 말한

다. 내적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값을 이용하여 신뢰성 분석을 하였다.

Table 2와 같이 6개의 구성개념의 Cronbach’s

alpha값은 0.761~0.886으로 모두 0.7 이상으로

나타나 내적일관성이 확보되었다.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27개의 측정 항목에

대한 확인적 요인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적

합도가 χ2/df=1.795(p=0.00), GFI=.887, AGFI=.862,

RMR=.041, RMSEA=.049, NFI=.884, IFI=.945,

TLI=.937, CFI=.945로 나타나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하였다.

개념 타당도는 모형 내 관찰 변인이 올바르게

측정하는가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측정모형

의 타당성은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과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으로 확인하였

다. 집중타당성은 잠재변수를 측정하는 복수의

측정 항목들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를 검증하

는 것으로 표준화 계수가 0.5 이상, 평균분산추

출(AVE : average variance extracted)값이 요

인별로 0.5 이상이거나 합성 신뢰도(CR :

composite reliability) 값이 요인별로 0.7 이상이

면 집중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Woo,

2012). 본 연구에서의 AVE 값은 가장 낮은 값

이 0.533으로 기준을 만족하였고, 합성 신뢰도

값도 가장 낮은 값이 0.816으로서 0.7을 초과하

였다(Kim and Kim, 2019). 따라서 측정항목들

의 신뢰도 및 집중타당성은 Table 2와 같이 확

보되었다. 다음으로 판별타당성에 대해 분석하

였다.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은 각 관

찰 변인이 해당 잠재변인을 다른 잠재변인과 구

별하여 측정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으로, 잠

재변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잠재변수 간

의 상관계수는 사회과학 분야에서 0.8을 초과하

면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Table 3

에서 나타난 것처럼 0.8에 가까운 값이 나타나

기는 했지만, AVE 값과 상관계수 제곱 값(Ø2)

을 (AVE＞Ø2)을 비교하여 AVE 값이 상관계수

제곱 값보다 작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타

당성과 신뢰도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모형을 검증하기 위

해 최대우도법(ML : maximum likelihood)을 이

용하였다.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비교부합치

(CFI : comparative fit index)와 비표준부합치

(TLI : tucker-lewis), 절대적 적합도 지수중 신

뢰구간을 설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잔차제곱

평균제곱근(RMSEA :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을 모형의 평가 기준으로 삼

았다(Kim et al., 2017). CFI의 경우, 모형오류는

측정하지만,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지 않기 때

문에 RMSEA나 TLI와 같이 모형의 오류와 간

명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적합도 지수를 함께 사

용하였다. 일반적으로 CFI와 TLI의 경우 .90 이

상이면 적합도가 좋다고 평가하며(Hong, 2000),

RMSEA의 경우 .05 미만이면 좋은 적합도

(close fit), .08 미만이면 괜찮은 적합도

(reasonable fit)로 평가한다(Hu and Bentler,

1999; Brown and Cudeck, 1993).

측정모형의 카이제곱(χ2) 값의 유의수준(p)은
0.000으로 p > 0.05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이 외의 적합도 지수 IFI, TLI, CFI, RMR,

RMSEA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이 연구의 측

정모형은 연구 자료를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적

합하게 설정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종속변수가 독립변수에 의해 얼마나 설명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구조모형에서 다중상관

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s)를 Table 4와

같이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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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Item Estimate S.E. C.R. Std.
Estimate

Cronbach’s
Alpha AVE Composite

Reliability

intrinsic
motivation for
career choice

IM1 1.000 0.798

0.886 0.683 0.928

IM2 1.020 0.061 16.778 0.838
IM3 0.966 0.060 16.100 0.812
IM4 0.799 0.064 12.413 0.659
IM 0.901 0.070 12.964 0.683
IM 0.981 0.069 14.288 0.739

extrinsic
motivation for
career choice

EM1 1.000 0.590

0.826 0.533 0.816
EM2 1.116 0.123 9.066 0.634
EM3 1.354 0.127 10.693 0.825
EM4 1.460 0.134 10.878 0.873

career
consideration
capability

CC1 1.000 0.613
0.761 0.662 0.853CC2 1.436 0.136 10.565 0.785

CC3 1.488 0.142 10.480 0.774

career
management
capability

MC1 1.000 0.707

0.816 0.595 0.880
MC2 0.938 0.088 10.687 0.656
MC3 1.008 0.084 11.933 0.740
MC4 0.751 0.075 10.083 0.616
MC5 0.918 0.079 11.618 0.718

concreteness
in career

decision-making

CONC1 1.000 0.729

0.844 0.632 0.895
CONC2 1.049 0.083 12.657 0.739
CONC3 0.923 0.075 12.307 0.718
CONC4 0.927 0.076 12.271 0.716
CONC5 0.945 0.078 12.144 0.709

confidence
in career

decision-making

CONF1 1.000 0.698

0.845 0.706 0.905
CONF2 1.080 0.085 12.664 0.774
CONF3 1.087 0.085 12.793 0.783
CONF4 1.206 0.093 12.973 0.796

Model Fit Indices: χ2=554.778(df=309, χ2/df=1.795), GFI=.887, AGFI=.862, NFI=.884, IFI=.945, TLI=.937, CFI=.945,
RMR=.041, RMSEA=.049

Table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sults

intrinsic
motivation

extrinsic
motivation

career
management
capability

career
consideration
capability

concreteness
in career

decision-making

confidence
in career

decision-making
AVE Composite

Reliability

intrinsic motivation 0.826 0.683 0.928

extrinsic motivation 0.091 0.730 0.533 0.816

career management
capability 0.578 0.434 0.772 0.595 0.880

career consideration
capability 0.724 0.256 0.690 0.814 0.662 0.853

concreteness in career
decision-making 0.610 0.462 0.776 0.734 0.795 0.632 0.895

confidence in career
decision-making 0.733 0.282 0.697 0.754 0.783 0.840 0.706 0.905

* Square root of AVE shown in bold (diagonal)

Table 3 Results of correlation and discriminant validity

4.4 구조모형 분석

본 연구의 가설인 인과적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AMOS 25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 Table 5와 같다. 구조

모형 분석 결과 음오차 분산이나 표준화 계수가 1을 초

과하는헤이우드케이스(Heywood case)는발견되지않

았다. 가설검정은 유의수준 p-value 값이 0.05 이하, |t|

값이 1.96 이상이면 가설을 채택으로 판단하였다. 진로

역량의 경우, 내재적 진로 선택 동기는 진로 성찰(β

=.761, t-value=10.789, p<.001)과 진로 관리(β=.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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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alue=7.950, p<.001)는 통계적으로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나타났다. 또한외재적 진로선택

동기는 진로 성찰(β=.219, t-value=4.341, p<.001)과 진

로 관리(β=.412, t-value=6.706, p<.001)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구조모형의 다중상관치(SMC : squared multiple

correlation)은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를 어느 정도 설명

하는가를나타낸다. 본 연구에서진로결정수준구체성

은 진로 성찰과 진로 관리에 의해 73.7%가 설명되며,

진로 결정 수준 확신성은 진로 성찰과 진로 관리에 의

해 72.1%, 진로 성찰은 내재적 선택 동기와 외재적 선

택 동기에 의해 66.7%, 진로 관리는 내재적 선택 동기

와 외재적 선택 동기에 의해 53.5%가 설명되는 것으로

Table 4와 같이나타났다.

Table 4 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latent
variables SMC latent variables SMC

career
consideration
capability

0.657
concreteness
in career

decision-making
0.737

career
management
capability

0.535
confidence
in career

decision-making
0.721

Hypothesis: Path Std. Estimate S.E t-value p-value Results

H1-a intrinsic motivation ➔ career
consideration
capability

0.761 0.071 10.789 0.000 채택

H1-b extrinsic motivation ➔ 0.219 0.038 4.341 0.000 채택

H2-a intrinsic motivation ➔ career
management
capability

0.568 0.050 7.950 0.000 채택

H2-b extrinsic motivation ➔ 0.412 0.033 6.706 0.000 채택

H3-a career consideration
capability ➔ concreteness

in career
decision-making

0.438 0.062 6.309 0.000 채택

H3-b career management
capability ➔ 0.532 0.100 6.757 0.000 채택

H4-a career consideration
capability ➔ confidence

in career
decision-making

0.603 0.076 8.202 0.000 채택

H4-b career management
capability ➔ 0.348 0.100 5.106 0.000 채택

Model Fit Indices:
χ2=611.662(df=615, χ2/df=1.942), GFI=.876, AGFI=.851, NFI=.872, IFI=.934, TLI=.925, CFI=.933, RMR=.044, RMSEA=.054)

Table 5 The results of hypothesis test

4.5 연구모형의 효과 분해 및 매개효과 검증

구조모형을 통한 매개(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

해 Shrout and Bolger(2002)가 제안한 Bootstrap

방법을 적용하여 효과를 분해하고 간접효과의 유의

성을 검증하였다. Bootstrap은 모수의 분포를 알지

못할 때 모수의 경험적인 분포를 생성시키는 방법

으로 매개변인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는데 적합

한 방법이다(Baron and Kenny, 1986). Bootstrap

기법을 적용하여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Table 6과 같다. 해당 분석은 반복 수행 2,000번,

Bias-corrected confidence intervals의 95% 신뢰구

간에서 확인하였다. 95% 신뢰구간에서 하한값과 상

한값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Shrout and Bolger, 2002). 내재적 진로 선택 동기

와 외재적 진로 선택 동기와 진로 결정 구체성과

확신성의 관계에서 진로 역량인 진로 성찰과 진로

관리는 유의미한 매개효과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Table 6 Testing of mediating (indirect) effects

of research model

confidence level of 95%

intrinsic motivation →
concreteness in career
decision-making

Lower Upper
p<0.01

.558 .713

intrinsic motivation →
confidence in career
decision-making

Lower Upper
p<0.05

.568 .732

extrinsic motivation→
concreteness in career
decision-making

Lower Upper
p<0.01

.220 .401

extrinsic motivation→
confidence in career
decision-making

Lower Upper
p<0.01

.190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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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모형에서 진로 선택 동기가 진로 역량과

진로 결정에 미치는 직·간접 효과와 전체 효과는

Table 7과 같다.

path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intrinsic
motivation career

consideration
capability

0.761*** - 0.761***

extrinsic
motivation 0.219* - 0.219*

intrinsic
motivation career

management
capability

0.568* - 0.568*

extrinsic
motivation 0.412* - 0.412*

intrinsic
motivation

concreteness
in career
decision-
making

- 0.635* 0.635*

extrinsic
motivation - 0315* 0.315*

career
consideration
capability

0.438* - 0.438*

career
management
capability

0.532* - 0.532*

intrinsic
motivation

confidence
in career
decision-
making

- 0.656*** 0.656***

extrinsic
motivation - 0.276* 0.276*

career
consideration
capability

0.603* - 0.603*

career
management
capability

0.348* - 0.348*

*** p ᐸ 0.001, * p ᐸ 0.05

Table 7 Effect decomposition of a research model

진로 결정에 미치는 전체적인 영향력은 총 효과이

며, 총 효과는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로 나뉜다. 직접

효과는 진로 선택 동기 및 진로 역량과 진로 결정 간

의 직접적인 경로계수를 의미하며, 간접효과는 진로

선택 동기가 진로 역량을 거쳐 진로 결정에 미치는

간접적인 경로계수를 의미한다. BC(Bias-Corrected

Percentile)법을 통하여 직·간접효과와 전체 효과의 유

의성을 검증한 결과, 진로 선택 동기와 진로 역량이

진로 결정에 미치는 총 효과(pᐸ0.05)와 직·간접효과(p
ᐸ0.05)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5. 결 론

5.1 연구 결과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부산에 있는 4년제 D대학에 재

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선택 동기가 진

로 역량과 진로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변인 간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였다. 발달과업과 심

리 사회적 발달 이론에 의하면 대학생 시기에는

자율적으로 학습하면서 효율적으로 진로를 계획하

고 준비할 뿐 아니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책임

감 있고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이 중

요한 과업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Jeong, 2017).

대학들은 진로 교육의 방향 모색을 위해 큰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 진로 교육이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학생의 진로 선택 동기, 진로 역

량, 진로 결정과의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

구에서는 대학생의 내재적 진로 선택 동기와 외재

적 진로 선택 동기를 독립변수로, 진로 역량인 진

로 성찰과 진로 관리를 매개변수로, 진로 결정인

구체성과 확신성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연구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진로 결정과 진로 선택 동기와

진로 역량의 구조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동기를 연구하는 심리학

자들은 일반적으로 동기가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도록 이끌고 특정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

록 하며, 목표에 도달하도록 한다고 하였다. 진로

는 각자의 개인 특성에 따라 진로를 계획하고 준

비하는 것이므로 이를 개인 심리적 특성에 기인하

여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Bang and Cho, 2019).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심리

적 특성인 내·외재적 진로 선택 동기 요인을 추가

하여 모델을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둘째, 대학 교육의 패러다임이 교과 중심의 ‘지

식’교육에서 직무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교육으로 바뀌면서 대학은 교과 지식이

나 학문을 가르치는데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핵심

역량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학에서 역량이

강조된 것은 오래되지 않아 역량과 진로 관련 변



 Journal of the Korea Industrial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Vol.26 No.4, Aug. 2021 :73-89

- 85 -

인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부족한 상황

이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 선택 동기와 진로 결정

간의 관계에서 진로 역량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내재적 선택 동기와 외재적 선택 동기는

진로 역량인 진로 성찰과 진로 관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앞으로 노

동시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불확실성이 높고 직업 환경의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바, 대학생들은 자신의 진로를 책임지고 스스

로 진로에 대한 동기를 지속해서 부여하는 힘이 필요

하다(You and Song, 2017). 진로 선택은 직무를 선택

하는 행동의 근원이 적성, 흥미, 가치관 등 자기 이해

를 바탕으로 하여 내재적이었는지, 직무의 이미지, 인

기, 취업 전망 등의 외재적이었는지를 의미한다. 효과

적인 진로 관련 교육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대학생들

의 진로에 대한 동기 등을 파악하여 진로 역량을 강

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대학생의 진로 결정에 있어 내재적 동기

와 외재적 동기가 높은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 결정의

구체성과 확신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신의

진로 성찰과 진로 관리 행동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

인다고 해석해볼 수 있다. 대학에서 진로 관련 프로그

램을 운영할 때 내재적, 외재적 동기를 사전에 측정하

여, 그 수준에 따라 진로 성찰과 진로 관리를 통해 진

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당 동기를 높여주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진로 역량인 진로 성찰과 진로 관리는 진

로 결정인 구체성과 확신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을 확인하였다. 각 대학에서는 진로 교육 프

로그램을 설계할 때 진로 역량인 진로 성찰과 진

로 관리를 통해 진로 결정의 구체성과 확신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진로 결정은 개인이 자신의 삶에 부여하는 의미와 자

신의 삶으로부터 느끼는 만족감까지 큰 영향을 미친

다.

다섯째, 내재적 진로 선택 동기와 외재적 진로

선택 동기가 진로 결정 구체성과 확신성에 유의한

간접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진로

선택 동기가 단순히 진로에 대한 행동을 유발하는

행동 과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로뿐만 아

니라 진로 의사결정과 행동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진로 동기는 개인이 자신의 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몰입과 지속적인 진로를 개

발하려는 태도를 말하며, 이러한 동기는 진로의 의

사결정과 진로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

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개인이 어떠한 동기를

기반으로 진로를 선택했을 때 진로 결정 구체성과

확신성에 영향을 미치는가는 대학생의 진로 지도

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의 일반화의 문제이

다.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부산 소재 4년제 대

학교 1~4학년을 대상으로 편의 표집한 표본이다.

따라서 모든 대학생에게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대상의 범위, 지역별, 학

교 특성별, 대학생의 성별, 학년, 전공계열, 대학

생 개인이 처한 환경 특성 등을 면밀하게 고려하

여 확대된 표본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함으

로써 연구 결과가 일반화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사회·경제적·

문화적 배경 등 대학생의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추가적인 변인들을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기술의 발전으로 직업 세계는 급변하고 있

다. 기존 일자리 감소와 신규 일자리 창출, 근로

형태의 변화 및 교육기관과 노동시장 간 미스매

치 등은 오늘날 급변하는 직업 세계의 특성이라

고 할 수 있다. 진로 역량과 진로 결정은 이러한

직업 세계의 변화, 고용환경의 변화, 채용 동향의

변화 등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진로 환경변화를

고려한 변수들도 추가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설문 응답자 자신의 지각에

기초한 자기 보고식 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자료

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자기 보고식 측정은 동

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 등 여러 가

지 문제점과 오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

서 더 객관적인 연구를 위해서 인터뷰, 관찰 등

다양한 연구 방법으로 이러한 한계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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